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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plor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ree Self-regulatory strategies―behavior-focused, Constructive cognitive,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and their effects on prosocial behavior.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36 adults in Yangsan City, South Korea,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tructive cognitive strateg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Natural reward strategy, which in turn had a positive effect on prosocial behavior. While the behavior-focused strategy did not affect the Natural reward strategy, it directly and positively influenced prosocial behavior. The Natural reward strategy was also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ive cognitive strategy and prosocial behavior. These finding suggest that internal self-regulation mechanisms, especially cognitive reframing and intrinsic motivation, play a key role in fostering socially responsible action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for educational and community programs aimed at enhancing individual engagement and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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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공동체 기반의 교육과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 되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인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이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et al., 2023;Koh HS, 2011;Ryan and Deci, 2000).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외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을 조절하여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이끄는 자기 주도적 전략 체계로 정의된다.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조직 내에서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긍정적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Kim, Park, Han and Kim, 2023). 특히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조직과 공동체의 성과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ae and Lee, 2019; Choi, 2020).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심리적 동기를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and Yoo, 2024), 시민주도의 교육적 자율성과 공동체 참여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Hong and Kim, 2018). 이처럼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주요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이를 구성하는 하위 전략들이 개인 행동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요구된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전략은 일반적으로 행동중심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으로 구성되며(Neck and Houghton, 2006), 이들 전략은 개별적이 아닌 심리적 행동적 작용 순서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행동중심전락(Behavior focused strategy)은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점검하는 자기 관리 전략으로, 자기관찰, 자기통제, 자기보상 등으로 구성된다(Neck and Houghton, 2006). 이 전략은 내적 동기가 저하되거나 외부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목표 지향적 행동을 지속하도록 돕고, 개인의 책임감과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특히 행동중심전략은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행동을 일회적인 충동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친사회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 효과적이며(Bea and Lee, 2019),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조직 내 협력문화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h HG et al., 2011). 또한 친사회적 동기는 구성원의 개개인의 내적 몰입과 행동 지속성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있다(Jeong, 2024).

      건설적사고전략(Constructive cognitive strategy)은 개인이 부정적 상황이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자기 대화, 긍정적 생각과 자기 대화를 통해 행동을 강화한다(Neck and Houghton, 2006). 이러한 전략은 내적 갈등과 외부갈등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안정성과 대응 능력을 증진 시킨다. 특히 교육 및 조직 현장에서는 건설적사고전략이 갈등 관리와 대인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의 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im and Kho, 2013). 개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회피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태도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력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자연보상전략(Natural reward strategy)은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발견하여, 외적 보상 없이도 내적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전략이다(Neck and Houghton, 2006). 이는 개인이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에서 느끼는 보람, 자아효능감, 감사 등의 긍정적 감정을 내면화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높인다(Koh HG et al., 2011). 외적 보상 없이도 행동 그 자체에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느끼게 하여,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친사회 적행동의 경우,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보람, 감사, 자아효능감 등이 자연보상전략을 통해 내면화되며, 행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자연보상전략은 외부의 강제나 압박 없이 개인 스스로가 친사회적 행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쌓도록 돕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Koh HG et al.,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조절 전략에 관한 이론을 확장하여, 셀프리더십 하위 전략 각각의 구조적 영향과 전략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둔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개별 전략의 효과에 국한되어 단편적인 변수 분석에 머물렀던 데 반해, 본 연구는 이들 전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자기조절전략 기반 행동이론의 구체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현장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목표 설정과 자기점검 중심의 실천 전략을 토대로 청소년 리더십교육, 공동체 활동, 인성교육 등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역량 개발 프로그램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리더십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하며(Kang et al., 2021), 지방공무원 조직문화(Kim, 2014) 및 교육조직 맥락(Kim, 2018)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자기조절 전략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조직 내 협력과 갈등 해결 촉진을 통해 사회 전반의 친사회적 행동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 기반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셀프리더십을 구성하는 하위 전략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심리적 행동적 작용순서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발현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 중 행동중심전략은 자기관찰, 자기통제, 목표 설정 등 실천 기반의 초기 전략이며, 건설적사고전략은 인지 조절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 두 전략은 초기 자기조절 수단으로 작용하고, 자연보상전략은 과업 수행 중 즐거움과 의미를 통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정서 중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사고전략을 외생변수로, 자연보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사고전략이 자연보상전략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친사회적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직접 효과와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행동중심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각 전략 간의 인과적 연결망과 매개효과를 관계를 알고자 한다. 특히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사고전략이 자연보상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연보상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중심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셀프리더십 하위 전략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심리적·행동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론적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며, 교육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협력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목적에 따라 연구모형은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lg.1] 
				
          

          
            Research Model.
          
          

          

        

      

      
        2.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행동중심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Kim(2024)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제시된 항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각 하위 전략과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다 항목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 중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36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검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SEM)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Variable
              	Frequenc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Gender
            	Male
            	47
            	19.9
          

          
            	Female
            	189
            	80.1
          

          
            	Age
            	20~29
            	11
            	4.7
          

          
            	30~39
            	30
            	12.7
          

          
            	40~49
            	114
            	48.3
          

          
            	50~
            	81
            	34.3
          

          
            	Edua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41
            	17.4
          

          
            	Jnior college graduation
            	59
            	25
          

          
            	College graduation
            	107
            	45.3
          

          
            	Master's degree graduate
            	29
            	12.3
          

        

        

      

      
        3. 변수 설명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행동중심전략, 건설적사고 전략, 자연보상전략,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주요 분석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은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조정 및 보완하였다. 기존 척도의 이론적 구조가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립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셍략하고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다(Hair et al.,2010). 이러한 변수 설정은 셀프리더십 하위 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한다. 각 설문 문항에 따른 각 전략을 임의로 seC(Constructive cognitive strategy), seB(Behavior focused strategy), seN(Natural reward strategy), Al(Prosocial Behavior)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Items and Reliability by Variable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Cronbach’s α
            

          
          
            	seB
            	seB1
            	.888
          

          
            	seB2
          

          
            	seB3
          

          
            	seB4
          

          
            	seC
            	seC1
            	.898
          

          
            	seC2
          

          
            	seC3
          

          
            	seC4
          

          
            	seN
            	seN1
            	.862
          

          
            	seN2
          

          
            	seN3
          

          
            	Al
            	Al1
            	.878
          

          
            	Al2
          

          
            	Al3
          

        

        
          
            seC:Constructive cognitive strategy
          

          
            seB:Behavior focused strategy
          

          
            seN:Natural reward strategy
          

          
            Al:Prosocial Behavior
          

        

        

        
          가. 행동중심전략
          행동중심전략은 자기관찰, 목표 설정, 자기 보상 등 개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행동조절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강화하고, 자기조절 역량을 제고 하는 데 기여 하는 셀프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간주 된다. 본 연구는 행동중심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Neck and Houghton(2006)이 개발한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의 하위 척도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총 6문항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890로 나타나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오차 및 타당도 검토를 통해 4문항을 최종 분석에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8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4문항을 활용하여 행동중심전략을 측정하였다.

        

        
          나. 건설적사고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은 개인의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문제해결과 자기계발 하는데 활용하는 인지적 자기조절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하위 요소로, 개인의 심리적 탄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건설적사고 전략 측정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도를 입증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 8개 문항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929로 나타나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오차 및 타당도 검토를 통해 4문항을 최종 분석에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9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4문항을 활용하여 건설적사고 전략을 측정하였다.

        

        
          다. 자연보상전략
          자연보상전략은 개인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내재적 만족과 긍정적 경험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 동기 형성에 기여하는 셀프리더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보상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총 6개 문항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920로 나타나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오차 및 타당도 검토를 통해 4문항을 최종 분석에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62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3문항을 활용하여 자연보상전략을 측정하였다.

        

        
          라. 친사회적행동 
          친사회적행동은 개인의 타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이는 협력, 배려, 도움 등은 긍정적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총 4개 문항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894로 나타나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오차 및 타당도 검토를 통해 3문항을 최종 분석에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7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3문항을 활용하여 친사회적행동을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 목적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은 SPSS 25.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5.0을 활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평균, 표준 편차 등)을 산출하고,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AMOS 23.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주요 변수 간의 인과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조방정식(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², GFI, CFI, TLI, RMSEA 등의 지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매개 효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stsrapping)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절차를 통해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하위 전략(행동중심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구조적 관계 검증
        
          가.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관계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과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모형을 검증을 진행하였다. 적합성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nvergent Validity, Reliability, and Model Fit Indices
            
            

          

          
            
              
                	Fit index
                	χ²
                	df
                	SRMR
                	RMSEA
                	TLI
                	CFI
              

            
            
              	Result
              	154.024
              	71
              	.039
              	.071
              	.953
              	.964
            

          

          

          확인적 요인분석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각 잠재변수가 측정 변수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적합하다(Hair et al.,2010). 분석 결과 절대 적합도 지표인 카이제곱(χ²) 검정 값은 154.024(df=71, p<.001)로 나타났다. 이 값은 영가설, 즉 모형이 완벽하게 자료에 적합하다는 가정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특히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작은 모형 부적합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카이 제곱 값을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면, 모형 적합도를 다 각도로 판단하기 위해 상대 접합도 및 잔차 기반도 지표를 함께 고려하였다. 상대적 접합도 지표 중 CFI는 0.964로 나타나, 기준치인 0.90보다 높아, 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TLI는 0.953로, CFI와 마찬가지로 0.9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수준임을 알 수있다. SRMR은 0.03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일반적 기준인 0.08이하를 만족하여 모형의 잔차가 적음을 나타낸다. RMSEA는 0.071으로 집계되었는데, RMSEA 역시 0.080 이하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간주 되어 본 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잠재변수의 측정 도구가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Average Variance Extraction and Composite Reliability
            
            

          

          
            
              
                	Latent variable
                	AVE
                	Composite Reliability
              

            
            
              	seB
              	.688
              	.901
            

            
              	seC
              	.683
              	.902
            

            
              	seN
              	.662
              	.853
            

            
              	Al
              	.698
              	.873
            

          

          

          각 잠재변수의 CR은 모두 0.85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수용 기준인 0.70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내부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동중심적전략의 CR은 0.901, 건설적사고전략의 CR은 0.902, 자연보상전략은 0.853, 친사회적행동은 0.873으로, 이는 각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역시 0.60이상으로, Fornell and Larcker(1981)기준에 따르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AVE는 행동중심전략 0.688, 건설적사고전략 0.683, 자연보상전략은 0.662, 친사회적행동은 0.69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이 각 잠재변수의 구성개념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측정 모형의 신뢰도가 타당도가 모두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 구조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후 설정한 가설의 검증과 함께 잠재변수 간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tructural Model Fit Indices
            
            

          

          
            
              
                	Fit index
                	χ²
                	df
                	SRMR
                	RMSEA
                	TLI
                	CFI
              

            
            
              	Result
              	172.443
              	73
              	.052
              	.076
              	.946
              	.956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χ²=172.443(df=73, p<0.001), CFI=0.956, TLI=0.946, SRMR=0.052, RMSEA=0.076로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이 수집된 데이터에 적절함을 시사한다. 최종 구조 모형의 경로는 [Fig. 2]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Fig. 2]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stimates of Direct Effects.
            
            

            

          

        

      

      
        2. 구조모형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위의 연구결과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되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각 변수들간 직접적인 영향력과 유의도를 검증한 직접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Table 6> 
				
          

          
            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and Their Significance
          
          

        

        
          
            
              	path and Content
              	B
              	
                β
              
              	S.E.
              	C.R.
            

          
          
            	seC→seN
            	.826***
            	.762
            	.083
            	9.961
          

          
            	seB→seN
            	-0.005
            	-0.004
            	.064
            	-0.078
          

          
            	seN→Al
            	.418***
            	.495
            	.062
            	6.788
          

          
            	seB→Al
            	.291***
            	.295
            	.066
            	4.429
          

        

        
          
            seC:Constructive cognitive strategy
          

          
            seB:Behavior focused strategy
          

          
            seN:Natural reward strategy
          

          
            Al:Prosocial Behavior
          

          
            **p<.01, ***p<.001
          

        

        

        <Table 6>에 따르면 건설적사고전략(seC)은 자연보상전략(seN)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826, β=0.762, p<.001).

        첫째, 연구 문제1, 분석 결과, 건설적사고전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중심전략(seB)은 자연보상전략(seN)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0.005, β=-0.004, p<.001). 이는 인지 전략이 정서적 보상전략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Table 7>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건설적사고전략(seC)이 자연보상전략(seN)을 통해 친사회적행동(Al)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중심전략은 자연보상전략을 통한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Natural Reward Strategy
          
          

        

        
          
            
              	path and Content
              	IN
              	S.E.
              	95%CI
              	
                p
              
            

            
              	lower
              	upper
            

          
          
            	seC→seN→Al
            	.345
            	.051
            	.251
            	459
            	***
          

          
            	seB→seN→Al
            	-.002
            	.030
            	-.061
            	.056
            	.970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2, 건설적사고전략→자연보상전략→친사회적 행동 경로의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였으며, 정서 기반 자기조절 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핵심 경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Table 6>에 제시된 직접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동중심전략(seB)은 친사회적행동(AI)에 유의미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β=0.295, p<.001).이는 연구문제 3의 검증 결과로 행동중심전략이 자연보상전략을 거치지 않고도 친사회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행 기반 전략은 정서적 매개 없이도 자기조절 행동의 실천적 기능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셀프리더십 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작용하는 경로와 작동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 기반 전략의 매개적 역할과 행동 전략의 직접 작용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의 하위 전략인 행동중심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동중심전략과 건설적사고전략은 자연보상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보상전략은 친사회적행동을 유도하는 매개 변인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의 하위 전략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심리적 행동적 작용 순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Koh HS, 2011),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 등과의 단일 경로 관계를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전략 간 구조적 관계와 매개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확장성을 지닌다. 특히 자연보상전략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조절 역량이 정서적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구조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자기결정이론(Ryan and Deci, 2000)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직은 셀프리더십을 구성하는 자기조절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즉 자기관리 훈련, 피드백 제공, 멘토링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동기 부여를 증진시키는 개입은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조직 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적으로 포용적인 의사소통, 정서적 위로와 지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예이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감정과 소속감이 증대되고, 이는 곧 친사회적 행동 촉진으로 연결된다.

      셋째, 자연보상전략의 매개효과는 내재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행동 유도를 위한 조직 차원의 심리적 환경 설계를 중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연구 대상이 특정 직업군과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보다 다양한 산업군과 문화적 배경에 확대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존재한다. 횡단적 연구 설계를 채택함에 따라 변수 간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누적 효과를 관찰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더불어 자기 보고식 설문 자료의 특성상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주관적 평가에 따른 왜곡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표본과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과 지역군에 제한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횡단적 연구 설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 관계 해석에 제약이 있으며,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와 누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은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주관적 평가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 및 문화 배경의 표본을 활용하고,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개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 직무 스트레스, 조직문화, 리더십 스타일 등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을 포함한 다층적 모형 개발을 통해 포괄적 설명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자기조절 전략과 조직 내 정서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셀프리더십 전략 간의 구조적 경로를 통해 자연보상전략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정책 담당자는 구성원의 자기 주도 역량 강화와 심리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한 협력문화와 긍정적 행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조직과 개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하며, 미래 조직경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 통찰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과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을 주고, 향후 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로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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